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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 교류사에 대해 언급하자면, 

다음 세 가지 특징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21년 전 체코(당시 체코슬로바키아)와 

대한민국간 최초로 외교협정이 성사된 

사건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는 사실 매우 

최근에 맺은 실질적인 협정으로 이후 

양국간 활발한 교류의 초석이 되었고, 비 

유럽 국가(중국, 미국, 일본 순) 중에서는 

체코 국내에서 네 번째로 무역 규모가 

크며, 무역량 면에서도 2010년 기준으로 

23억불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대 체코 투자 규모는 지난 20여 

년간 독일, 일본, 미국에 이어 네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소개된 

대표적인 체코 제품에는 크리스탈, 

디자인, 필스너 맥주, 수력 터빈 등이 

있으며, 드보르작, 스메타나 같은 

유명 체코 작곡가들의 음악과 뮤지컬, 

대중음악이 한국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체코에서는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컴퓨터 등과 한국 영화 등이 

대중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110여 년 전 체코인이 본 한국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엔리케 스탄코 브라즈가 찍은 서울사진
이번 전시는 1901년 제물포를 통해 서울을 방문한 체코인 브라즈가 서울 

방문시 촬영하여 남긴 50여 점의 서울 사진들과 이후 여행기를 비롯한 

체코인들이 남긴 한국에 대한 기록을 소개함으로써 20세기 전반 당시 

체코인이 인식하고 있는 조선과 서울의 모습을 알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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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한 사실들은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국 교류를 보여주는 

실례들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체코와 한국의 교류가 시작된 때는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1886년 3월15일로 이날은 서울 

사통의 한 주택에서 중년의 한 외국인 

남성이 천연두로 사망한 날입니다. 

이 사람은 막스 터블스라는 사람으로 

미국 잡지인 Harper’s지의 기사제보를 

위해 제물포에 한달 전에 도착했었으며 

터블스는 체코 중부지역인 보헤미아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사망하게 된 최초의 

체코인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느 

사료에서도 그의 업적이나 기록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체코와 한국 교류사에 길이 

남을 최초의 인물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코의 가장 영향력있는 

여행작가였던 브라즈 

이처럼 “최초”라는 개념이나 양국간 

무역현황 등의 통계적 사실 혹은 기록과는 

별개로 과거 체코인에게 한국을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을 꼽자면 엔리케 스탄코 

브라즈를 들 수 있습니다. 브라즈는 

사진가이자 작가로서, 남아프리카를 

탐험한 에밀 홀루브와 중남미의 식물학을 

연구한 보이테흐 프리츠와 함께 1918

년 체코슬로바키아 독립 이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체코 여행가 중 한 

명입니다. 브라즈는 여러 편의 저술과 

더불어 수 차례 강연회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체코 밖 세계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기행 작가입니다. 체코 사회가 

인접해 있는 유럽국가 외에 멀리 떨어진 

외부 세계를 이해할 수 있었던 데에는 

브라즈를 비롯한 당시 탐험가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즈가 

강연에서 소개했던 수 만 점의 사진 

자료는 라틴 아메리카에서부터 태평양 

군도에 이르기까지, 또한 아메리칸 

인디안에서부터 멀리 인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대륙의 내용을 망라할 정도로 

규모나 내용면에서 방대함을 자랑합니다. 

뛰어난 사진작가였던 브라즈는 1880

년대 중반부터 현재의 가나 지역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한 이래 꾸준히 

사진기록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사진은 멀게는 뉴기니부터 산업화된 

라틴아메리카 대로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구분을 두지 않았고 특히, 그의 사진은 

강연과 교재로 활용이 용이하도록 상당히 

묘사적인 각도에서 기록된 편입니다. 

다행히도 그의 방대한 소장품들은 훼손 

없이 그의 사후 체코 프라하에 소재한 

아시아 문화 전문연구기관인 나프르스텍 

박물관에 기증되었습니다. 브라즈가 

기증한 사진자료들은 나프르스텍 

박물관에서 전문적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하게 

될 이번 전시에서는 브라즈가 촬영한 

서울 사진들이 소개될 예정인데, 1930년 

브라스가 사망한 후 출판이나 공식적인 

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당시(1900년대초) 서울에 

대한 사진자료가 그리 많지 않음을 감안할 

때, 브라즈 사진기록이 당시 서울과 

한국에 대한 풍부한 자료로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체코국립박물관 

산하 나프르스텍 박물관(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문화 전문박물관), 

주한체코공화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과거 한국에 대한 

좀 더 새로운 시각과 모습들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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